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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화천존’과 ‘구천대원조화주신’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vinity of ‘the Supreme God and Celestial 
Worthy of the Ninth Heaven Who Spreads the Sound of the 

Thunder Corresponding to Primordial Origi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vine Qualities of Being ‘the Celestial 

Worthy of Universal Transformation’ and ‘the Lord God of 
Great Creation in the Ninth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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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Supreme God and Celestial 
Worthy of the Ninth Heaven Who Spreads the Sound of the Thunder 
Corresponding to Primordial Origin’, which Daesoon Jinrihoe believes in as 
the highest divinity. The name of this divinity was first found in Chinese 
Daoist scriptures. This study starts by considering the global propagation of 
virtue and then research connected to this topic. There are two alternative 
names for this divinity in relation to his human avatar, Kang Jeungsan, the 
subject of faith in Daesoon Jinrihoe. One is ‘the Lord God of Great Creation 
in the Ninth Heaven’ meaning the divinity before assuming a human avatar, 
and the other is ‘the Celestial Worthy of Universal Transformation’ the same 
divinity after he discarded his human avatar and returned to his celestial post. 

* 대진대학교 교수, E-mail: 2121003@daejin.ac.kr



72 대순사상논총 제29집 / 연구논문

To understand how the belief system of Daesoon Jinrihoe differs from 
that of Daoism,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ivinity’s change from being 
‘the Lord God of Great Creation in the Ninth Heaven’ to becoming ‘the 
Celestial Worthy of Universal Transformation’. If this distinction is not made 
clear, it brings about confusing arguments concerning the term ‘Supreme God 
(Sangje)’ as used in Daoism and Daesoon Jinrihoe. In order to offer a 
specific explanation, this study suggests three possible directions. The first 
hypothesis is that although these two names, ‘the Celestial Worthy of the 
Ninth Heaven Who Spreads the Sound of the Thunder Corresponding to 
Primordial Origin’ from Daoism and ‘the Supreme God of the Ninth Heaven 
Who Spreads the Sound of the Thunder Corresponding to Primordial Origin’ 
from Daesoon Jinrihoe, are similar, they actually have nothing to do with 
one another. The second hypothesis is that they are in fact the same divinity. 
Lastly, the third hypothesis is that they are closely connected, however, the 
former (the Celestial Worthy of the Ninth Heaven Who Spreads the Sound 
of the Thunder Corresponding to Primordial Origin) is a position needed to 
fulfill the mission of Jeungsan, whereas the latter (the Supreme God of the 
Ninth Heaven Who Spreads the Sound of the Thunder Corresponding to 
Primordial Origin) is a name received after the human avatar passes and the 
deity returns to the Noebu, ‘the department of lightning’. These hypotheses face 
certain problems such as arbitrary mixing, the need for the theoretical clarity, and 
argumental weakness. Therefore, by leaving some unresolved questions, this study 
encourages future follow-up studies.

Key words: the Supreme God and Celestial Worthy of the Ninth Heaven 
Who Spreads the Sound of the Thunder Corresponding to 
Primordial Origin, the Lord God of Great Creation in the Ninth 
Heaven, the Celestial Worthy of Universal Transformation, the 
Supreme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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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포덕천하를 지향하는 대순진리회가 2010년부터 중국의 도교 학자 혹

은 교단과 많은 교류를 하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의도하

였던 하지 않았던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대상인 ‘구천응원뇌성

보화천존상제’에 대한 연구도 깊어졌는데 대순진리회에서 신앙하는 ‘구천

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란 신격명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란 신격명

이 중국도교 경전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두 신앙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

는 201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1) 이러한 과정에서 

대순진리회는 ‘보화천존상제’2)를 최고 신격으로 신앙하고 있는 반면, 도

교에서는 ‘보화천존’이 최고 신격으로 신앙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논의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순진리회의 교학자들에게 ‘어떤 이

론 체계로써 외부인 특히 도교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보화천존상제를 최

1) 중국 도교와 대순진리회의 ‘보화천존’에 대한 비교 연구는 2011년, 2012년 박마리아의 
논문에서부터 비롯하여 2013년 차선근의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2013년 중국인 학자 
위꿔칭에 의한 연구가 있었다. 그렇지만 후속 연구는 잘 이어지지 않고 있다. 

2) 대순진리회의 다양한 문헌에서 신앙 대상의 정식 명칭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보화천존상제’ 또는 ‘보화천존’으로도 표기하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보화천존’으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는 ‘보
화천존상제’로 간략히 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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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으로 변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는 대순진리회의 신앙체계와 연관되며 

더욱 복잡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강증산

(1871~1909)을 신앙하는 대순진리회의 독특한 신앙체계 때문이다. 즉, 

대순진리회는 증산이 최고의 신임을 표방하면서 강세 전 신격을 ‘구천

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調化主神)’으로, 화천 후의 신격을 ‘구천응원뇌성

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명칭하고 있기 때문이다.3) 

다시 말해 다원적 환경에서 보화천존상제의 최고신 변증문제와 더불어 

독특한 최고신격 변화에 대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설명이 대순교학

에서 제시되지 않는다면 결국 두 신격 간 동일성과 차이성에 대한 여러 

교학 논쟁이 교리적 갈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신앙체계를 지닌 종교 현상들의 경우 경전을 통해, 

또는 신화적 담론으로 신격 변화를 해결하고 있지만, 대순진리회의 경

우 이에 대한 경전 문헌이나 신화적 설명도 없으며 더 나아가 교리적 

설명이나 담론이 현재까지는 거의 없기에 이에 대한 교학 연구의 기초

가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신격의 변화와 최고신 변증에 대한 

교학 이론의 정립을 위한 기초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

되었다. 따라서 서론은 연구의 기반이 되는, 제시된 대순진리회 신앙체계

의 독특성을 비교적 관점에서 확인하고 이러한 신앙체계가 어떠한 과정

을 통해 성립되었는지를 개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증산이 인세에서 활동하는 동안 직접 자신의 구체적 신격을 표방하

였다는 기록은 가장 빠른 문헌이라 할 수 있는 1926년의 증산천사

공사기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그 후 증산계열 경전 중 편파성

3)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p.8, “…강증산 성사께옵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으로서 삼계대권을 주재하시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인세에 대강
하사…유일무이한 진리를 인세에 선포하시고 해탈초신으로 상계의 보화천존 제위
에 임어하셔서 삼계를 통찰하시고 무한무량한 세계를 관령하시니 지존 지엄하신 구
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이시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 신격 연구 / 박용철 75

이 약한 1947년 대순전경 3판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1974년 전경4)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증산이 자신을 

미륵이라 언명한 적은 있다. 하지만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는 실

제 자신이 미륵불임을 표방하였다고 보다는 금산사의 미륵과 연관된 

언급이기에 구체적 신격을 말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 그러하기에 증

산의 신격을 미륵불로 정한 교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증

산은 종도들에게 자신의 신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으며 

결국 이는 증산의 화천 후 그 신격화에 있어 일관된 흐름이 존재하기 

어려웠으며 결국 당시의 종교 지형과 교단의 세력에 따른 신격의 분

화와 통합이 이루어졌음을 예상하게 한다. 

증산의 신격화 양상을 알기 위해서는 증산계 종단의 계통도를 이해해야 

한다. 증산을 신앙하는 종단들의 계통도는 학자들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

게 그릴 수 있지만, 속인제인 동학의 연원제와 동일한 형태로 증산계 교

단의 포교가 이루어진 만큼 인맥을 통한 종단 계통도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초기 종단 창립은 김경학 

외 8명의 친자종도가 만든 9개 종단으로 정리될 수 있다5). 초기 종단은 

대체로 친자종도인 김경학(1861~1947)6), 고수부(1880~1935)7) 그리고 

문공신(1879~1954)8)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김경학과 문공신의 종단은 

4) 전경, 권지 1장 11절,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
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 강산(朝
鮮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 간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代先生)
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

5) 홍범초는 천지공사 창간호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p.11에서, 강증산을 따
르던 친자종도를 총 64명으로 정리하였지만 교단 활동을 한 친자종도들을 여러 문
헌으로 통하여 조사하면 9명만 발견된다.

6) 이정립, 증산교사 (김제: 증산교본부, 1977), p.42, “1910년 2월에 경학이 돌아다니
다가…태을주를 외우니 문 듯 노모가 살아나는지라, 경학은 이로부터 천사의 化權이 
자기에게 傳하여졌다는 자신을 얻어서…경학이 신의가 되었다는 소문이 전파되기 시
작하였다.”

7) 같은 책, pp.48-51, “1911년 9월 열아흐랫날은 천사의 탄신이라 고부인이 경석에게 
기념치성을 올릴 것을 명하니…고부인이 모든 일을 안돈한뒤에 친자종도들을 소집
하니 종도들이 모여와서…이에 고부인이 교단을 창립한다고 선언하고…여러 종도
들에게 명하여 포교에 종사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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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지 못한 채 소멸되었다. 단지 고수부로부터 비롯된 종단들 중에서 

몇몇 종단만이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9)

9개 종단 중에서 문공신은 신격을 밝히지 않고 증산을 ‘증산대성’으

로 신앙하였고, 그 외의 8개 종단은 증산을 ‘옥황상제(玉皇上帝)’의 현

신으로 인식하여 그 신격을 ‘옥황상제(玉皇上帝)’로 정하여 신앙을 시작

하였다.10) 이는 동도교11)의 문헌과 이강오의 분류 작업으로도 확인되

는데, 무극도(無極道)ㆍ태극도(太極道)ㆍ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를 제외

한 대부분의 종단은 ‘옥황상제’를 신앙하는 신앙체계와 관련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 종단들은 고수부12)가 1911년 9월 19일 강증산의 

탄신치성을 처음으로 올린 후 친자종도를 소집하여 교단 창립을 선언하

고 포교를 명한 뒤 생겨난 종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13) 지금까지 연원

을 무극도의 도주 조정산에 둔 종단을 제외하고 이 고수부에서 비롯된 

8) 홍범초, 범증산교사 (서울: 한누리, 1988), pp.268-269, “증산대성께서 화천하신 
후로 영상은 수도에만 전념하였다. …영상은 처음에 그가 증산대성의 종도로서 유덕
한 도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을 가르치다보니 치성 때 오육십 명의 교인
이 모이는 교단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9) <부록 1> 친자종도의 종단 계통도
   <부록 2> 친자종도의 종단창립과 강증산의 신격위에 대한 조사표

10) 이정립, 앞의 책, p.41, “기유(1909)년…7월 그믐께 경석과 김광찬이 형렬을 방문
하고… 치성물을 준비하고…일행이 미륵전에 들어가 참배하고 종이에 玉皇上帝之
位라고 써서 미륵불에 붙이고 치성을 올린 뒤에 그 위패 종이를 떼여 안고 私室에 
가서 벽에 붙여 모시고 각기 正心하야 天師를 사모하더니…”

   p46, “1910년 9월 초생 어느날 저녁에…부인이 윤칠에게 명하여 약간의 주과포를 
준비하여 들리고…구릿골 뒷산 초빈 앞에 당도하였다. …부인이 준비하여 가지고 
왔던 진주를 입술 안에 넣고 한삼을 가슴에 덮고 玉皇上帝라고 쓴 양지 쪽을 그 
위에 덮고…”

11) 홍범초, 월간천지공사 창간호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pp.26-27. 문교부의 
국산종교통합계획에 따라 ‘민족신앙총연맹’을 재편성한 것으로서, 1961에 문교부에 
등록되었다. 당시 이 연합운동에 참여했던 교단은 증산교계 7개교단, 동학계 4개교단
과 일관도 등이었다.

12) 전경, 교운 1장 26절. 수부 고판례(1880-1935)는 차경석이 1907년 동짓달 초
사흗날에 차경석의 이종매를 수부로 천거하면서 인연을 맺은 친자종도이다. 

13) 이정립, 앞의 책, p.48, “1911년 열아흐랫날 새벽에…천사께 치성을 올리니 천사의 
탄신치성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스므날 아침에 고부인이 마당에서 혼도하거늘…정
오쯤 됨에 문 듯 소생하여 일어나 앉으며…그 음성이 천사의 음성과 흡사하였다. 이
로부터 고부인은 신력을 통하여 신이한 기적과 명철한 지혜를 얻게 되었다. …고부인
이 친자종도들을 소집하니 종도들이 모여와서 부인의 신통력을 보고 모두 놀라며 이
상히 여겼었다. 이에 고부인이 교단을 창립한다고 선언하고 대흥리 경석의 집을 본소
로 지정하고 여러 종도들에게 명하야 포교에 종사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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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에서 자유로운 종단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종단들은 친자 종도의 

인맥으로 연결된 ‘연운계승종단(緣運繼承宗團)’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으

며, 증산의 신격을 ‘옥황상제’의 강세로 믿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에 반해 대순진리회는 1909년 음력 4월 28일14) 강증산으로부터 

봉천명한 조정산이 1925년 창설한 종단이다.15) 그 특징은 증산을 직

접 만난 적도 없고, 친자종도와도 관련이 없던 상황에서 오로지 구천

상제의 계시에 의해 생겨난 ‘계시계승종단(啓示繼承宗團)’이라는 것이

며, 옥황상제가 아닌 ‘구천대원조화주신’의 강세를 신앙하고, 화천 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제위에 임어하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

를 신앙한다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대순진리회가 조화주, 즉 하느님의 한국적 표현

이라 할 수 있는 ‘구천대원조화주신’께서 이 땅에 강세하였으며 화천 

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라는 도교에서 기원한 신격위에 임어하셨

다는 교리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구천응

원뇌성보화천존’이라는 도교 신격에 천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도교의 보화천존 위상

1. 도교 문헌의 보화천존 위상

이 절은 중국에서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도교 문헌에 ‘구천응원뇌

성보화천존’의 위상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14) 대순진리회에서는 매년 음력 4월 28일 봉천명(奉天命) 치성을 모신다. 이것은 조
정산이 15세 때에 증산으로부터 천명을 받았다고 신앙하는 데서 비롯된다.

15) ‘무극도계(無極道系)’란 말은 도주 조정산이 창립한 종단의 명칭에서 비롯되었음을 밝
힌다. 정산은 무극도와 태극도라는 종단 명칭을 사용하였고, 조정산으로부터 유명으로 
종통을 전수받은 박우당은 태극도, 대순진리회라는 종단 명칭으로 그 연원을 이었다. 



78 대순사상논총 제29집 / 연구논문

있다. 즉 ‘보화천존을 최고신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와 

‘보화천존의 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보화천존’이란 신격의 문헌상 첫 등장은 북송(960~1127) 시기로 무
상구소옥청대범자미현도뇌정옥경의 경문에서 ‘신소구신(神霄九宸)’ 중 3

번째 신격이다. 이와 연관하여 명나라 주권(1378~1448)은 ‘구천응원뇌

성보화천존’을 ‘보화천존’이라 칭하며, 이 ‘보화천존’은 원시의 아홉 가지 

기(氣)가 화생(化生)한 ‘구신상제(九宸上帝)’ 중 세 번째라고 한다.16) 따

라서 이 문헌에서는 ‘보화천존’이 최고 신격으로 묘사되는 구절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 후 ‘보화천존’은 북송 휘종(재위 1100~1125) 시기에 계시되었다

고 전해지는 옥추보경(玉樞寶經)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었고, 남송 건

염 원년(1127) 경에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열 글자가 십자경(十

字經)이라고 불리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영험함도 민간에 알려진 것으

로 보아 광범위하게 세간에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17) ‘구천응원뇌성보

화천존’이 설했다고 믿어졌던 옥추보경에서는 ‘보화천존’을 ‘구천정명

대성(九天貞明大聖)’18)으로 칭하기도 하지만, 경문에서 ‘천존이…일찍

이 대라천에 계시는 원시천존 앞에서 청정심으로 넓고 큰 원을 세웠

다19)’는 내용을 볼 때 ‘보화천존’을 우주의 최고 신격으로 간주하기에는 

16) 리웬구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신앙 연구｣, 대순사상논총 21 (2013), pp.37-38.

17) 같은 글, p.41: 남송(南宋) 건염원년(建炎元年: 1127년)에 오나라 사람인 주거(周舉)
가 수도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당시는 전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여서 도처
에서 도적이 들끓었다. 이때 어떤 도사가 이르기를 ｢당신은 병란에 의해 죽게 될 몸
이 분명하나 십자경(十字經)을 염송하면 죽음을 면하고 원을 풀어 장수하게 될 것이
다｣라 하였다. 이에 주거가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구천응원
뇌성보화천존이 곧 십자경이다｣라고 하였다. 신의 가르침을 얻은 주거는 이후부터 열
심히 십자경을 염송하였는데, 이후 도사가 예언한 바와 같이 강도와 도적을 만나게 
되었다. 이때 그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다 부르기도 전에 뇌성이 진동하여 도적
들이 놀라 도망가게 되었고 주거는 난관을 피할 수 있었다. 출전: 廬山太平與國宮採
訪眞君事實 권7, 도장, 제32책, p.700. 이러한 기록에서는 ‘십자경’의 영험함에 대
해 논하고 있는데, 이는 또한 옥추보경(玉樞寶經)이 북송시대에 탄생한 것임을 증명
하고 있기도 하다.

18) 같은 글, p.42.

19) 정통도장, 동진부 본문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 “天尊言…嘗於大羅 
元始天尊前 以淸淨心 發廣大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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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연관하여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참에서는 ‘보화천존’을 ‘옥

청진왕(玉淸眞王)’의 화신(化身)20)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화천

존’의 신격에 대한 위상을 알려면 ‘옥청진왕’의 신격에 대한 위상을 알아

야만 될 것이다. ‘옥청진왕’의 신격과 연관 지어지는 ‘고상신소옥청왕’이란 

신격은 육조 시대의 도경인 상청대동진경에 처음으로 등장한다.21) 중국

의 도경에서 ‘옥청진왕’이란 신격과 관련지어지는 경전은 자미현도뇌정옥

경, 무상구소옥청대범자미현도뇌정옥경, 고상신소자서대법이 있다. 첫 

번째 경전 자미현도뇌정옥경에서는 ‘옥청진왕’을 아버지 ‘부려원시천존’과 

어머니 ‘옥청신모원군’의 아홉 명의 아들 중 장자 ‘옥청원시천존’의 마지막 

동생인 ‘고상신소옥청진왕장생대제’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도 ‘옥청진왕’

의 위에 ‘부려원시천존’과 ‘옥청원시천존’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화천존’은 

최고신이 되기 어렵다.

두 번째 경전 무상구소옥청대범자미현도뇌정옥경에서는 ‘신소구신’ 

중에서 ‘옥청진왕’은 첫 번째 신격 ‘고상신소옥청진왕장생대제’로 기록되어 

있고, ‘옥청진왕’과 별도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세 번째 신격으로 기

록되어 있다. 여기서도 ‘보화천존’의 최고신으로서의 위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고상신소자서대법의 서문에 ‘옥청신모는 여덟 아들을 낳았다. 

장자를 이름하여 남극장생대제라 하였는데, 이를 구룡부상일궁대제, 또는 

고상신소옥청진왕이라 부르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화

천존’의 최고신에 대한 위상을 발견할 수가 없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집주(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

注)의 마지막 구절 발문은 ‘지순계유상원일 사삼십구대천사태현자서

(至順癸酉上元日 嗣三十九代天師太玄子書)’인데, 지순은 원나라 연호로

서 서기로 환산하면 1333년이 된다. 따라서 옥추보경집주는 정일교 

20) 리웬구어, 앞의 글, p.44.

21) 같은 글,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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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대 천사 장사성(태현자, ?~1344)이 원나라 말 세상에 널리 전한 것으

로 볼 수 있는 경전이다. 이 경전에 원문과 주석을 한 글이 있는데, 주석

은 해경백진인(海瓊白眞人[백옥섬]: 1194~1229) 주(注), 조천사장진군

(祖天師張眞君) 해의(解義), 오뢰사자장천군(五雷使者張天君) 석(釋), 순양

부우제군(純陽子孚佑帝君[여동빈]) 찬(贊)으로 구성되어 있다. 4명의 주

석에서 ‘보화천존’의 신격에 대한 구체적인 위상을 볼 수 있는 것은 해

경백진인의 주(注)와 조천사장진군의 해의(解義)에서 나타나는데, 모두 

‘보화천존’을 ‘옥청진왕’의 화생(化生)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경백진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부려원시천존은 아홉 번째 자식 옥청진왕을 두었는

데, 그 옥청진왕이 보화천존으로 화생하였다’22)고 설명한다. 이것은 자
미현도뇌정옥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말이다. 따라서 4명의 주석에서도 

‘보화천존’이 36천을 관장하는 엄청난 신격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

술하고 있지만 최고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명말 

청초 서도의 역대신선통감(曆代神仙通鑒), 즉 삼교동원록(三敎同原錄)
4권에도 관련 기록이 있지만 ‘황제가 득도하여 승천한 후에 구천응원뇌

성보화천존에 봉해져(黃帝…封號爲九天應元雷聲普化眞王)’라 되어 있어 

이것 또한 최고신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다.

지금까지 문헌에서 “보화천존은 옥소부를 다스리고, 삼십육천을 관

장한다.”23) “뇌성보화천존은 삼십육천을 주재할 권능이 있으며, 자비

로써 천오백 겁을 운행시키고 변화시키며, 군생의 아버지이자 모든 영

의 스승이다”24)라는 ‘보화천존’의 신계 위상을 엿볼 수는 있지만 ‘보

화천존’을 최고신25)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는 없었다.

22) 정통도장, 동진부 옥결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집주｣.
23) 리웬구어, 앞의 글, p.42.

24) 같은 글, p.44.

25) 전경, 예시 1절, “…신성ㆍ불ㆍ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
로잡을 수가 없다고 호소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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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 도교의 보화천존 위상

이 절에서는 ‘현대 중국도교에서 보화천존의 신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위해 도교의 교양서적인 도해도교(圖解道

敎), 중국도가문화백과1000문 도교도문백과(中國道家文化百科1000問 

道敎圖文百科)와 중국도교제신(中國道敎諸神), 도교 사전인 도교소

사전(道敎小辭典), 그리고 중국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가장 많이 보는 

검색 사이트 바이두(www.baidu.com)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신

격에 대한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해도교(2007년)에는 “보화천존’은 뇌부최고존신이다. 그를 부회

하여 황제헌원으로 하였다.”26)고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도가문화백과

1000문(2008년)은 “보화천존은 뇌부(雷府)를 주재하는 신이다.”27)라

고 적고 있다. 2010년 도교 사전인 도교소사전에서는 “보화천존’은 

도교 뇌부의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로 존귀한 신이다.”28)라고 하였다. 

중국 검색사이트 바이두(www.baidu.com)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

천존’으로 검색하면 많은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보화천존’의 

신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뇌성보화천존은 대라천계에 계실 때는 옥청진왕남극장생대제이고, 구

26) 张梦逍 编著 图解道教 (西安: 陕西师范出版社，2007), p.178, “道教吸收民间的雷
神信仰，并加以改造, 建造了一个雷神系统，奉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为雷部最高尊神，
居住于神霄玉府，下统三十六员 雷神天君，后世附会其为轩辕黄帝.(도교는 민간의 뇌
신 신앙을 흡수하고, 그것을 개조하여 하나의 뇌신계통을 만들고, 구천응원뇌성보화
천존을 뇌부최고존신으로 받들었다. 그는 신소옥부에 머물면서 아래로 36명의 뇌신
천군을 통솔하고 있다. 후세 그를 부회하여 헌원황제라 하였다.)”

27) 李绿野 编著，中国道家文化百科1000问 道教图文百科 (西安: 陕西师范出版社，2008), 
p.186,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为雷部的主宰之神，其居住于神霄玉府，下统三十六员雷神天
君，后世附会其为轩辕黄帝.(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뇌부를 주재하는 신이다. 그는 신소
옥부에 머물면서 아래에 36명의 뇌신천군을 통솔한다. 후세에 그를 부회하여 헌원황제라 
하였다.)”

28) 钟肇鹏 主编, 道教小辞典 (上海: 上海辞书出版社，2010), p.190, “九天应元雷声普
化天尊: 道教雷部诸神之最高尊神.《春秋ㆍ合成图》谓轩辕星“主雷雨之神也. 后世附会为轩辕黄帝.(도교 뇌부의 모든 신들중에서 최고로 존귀한 신이다. 춘추 합성도에서는 
헌원성(轩辕星)은 비와 우레를 주관하는 신인데, 후대에 와서 부회하여 헌원황제라 
하였다.) 道经称他执掌五雷(天雷、地雷、水雷、神雷、社雷)，为众生之父，万灵之师，执掌生杀之权, 专惩恶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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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계에 계실 때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나, 중국 고대 문명이 열

릴 때 황제로 현신하였다.”29)라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려원시

천존의 아홉 번째 자식 옥청진왕남극장생대제가 뇌성보화천존으로 화

생하였다.”30)라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명나라 신마소설 봉신연

의에 “강태공이 신을 봉할 때 은나라 태사 문중을 구천응원뇌성보화

천존으로 봉했다.”31)고 하는 것이다. 

앞에서 조사한 3개의 책과 검색 사이트에서 ‘보화천존’이 현대 중국

도교의 삼청존신 즉 ‘옥청원시천존’, ‘상청영보천존’, ‘태청도덕천존(노

자)’을 뛰어 넘는 기록은 발견되지가 않았다. 오히려 1996년 중국도

교제신에서는 도교에 등장하는 신들을 5개의 장으로 나누고, 제1장

에는 도교존신인 ‘삼청’, ‘사어’, ‘왕모낭낭’, ‘삼관(삼원대제)’을 배치하

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32)은 제5장 호법신장편에 배치했는데 ‘호

법신장’을 17종류를 나누고, 그 17종류 중에서도 14번째 ‘뇌신ㆍ뇌왕’ 

부 10개의 항목 중에서 7번째 항목으로 기록하였다.33) 다시 말하면 

‘보화천존’의 신격적 위상이 현대로 오면서 중시되기보다는 외면당하

는 양상이 간간이 발견됨을 알 수가 있다. 아마 호법의 기능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신마소설 서유기(西遊記)에서 ‘손오공의 청에 응해 

29) Baidu百科,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 “道教典籍中说: 雷声普化天尊，在大罗天界，为
玉清真王南极长生大帝，在九天天界，为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 在中国古文明开端时，显
化为黄帝.”

30) 같은 글, “无上九霄玉清 大梵紫微玄都雷霆玉经以浮黎元始天尊第九子玉清真王南极长
生大帝，化生雷声普化天尊，专制九霄三十六天，执掌雷霆之政，称作神霄真王.”

31) 같은 글, “封神演义中，姜子牙封神时，将太师闻仲封为九天应元雷声昔化天尊(봉신
연의에 강태공이 신을 봉할 때 태사 문중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봉했다.)，下属邓忠辛环、张节、陶荣 等二十四员 雷公，行催云助雨法.”

32) 马书田, 中国道教诸神 (北京: 团结出版社，1996), p.364,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
(或真王), 地位又在雷州雷王之上. 天尊，是道教对最高级的天神的敬称. 如道教最高神三清，称元始天尊、灵宝天尊、和道德天尊. 玉皇大帝称玉皇大天尊. 雷声普化天尊, 即总领
雷部众神之統师. 这位雷神大天尊，就是大名鼎鼎的黄帝（轩辕氏).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혹은 진왕)의 지위는 뇌주 뇌왕보다 높다. 천존이란 도교의 최고급 신명에 대한 존칭
이다. 예로써 도교최고신인 삼청을 원시천존 영보천존 도덕천존이라고 칭하고, 옥황대
제는 옥황대천존이라고 칭한다. 뇌성보화천존은 뇌부의 모든 신을 총괄하는 스승이다.  
뇌신대천존은 이름도 대단한 황제헌원씨이다.)”

33) 같은 책,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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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보화천존이 등(鄧), 신(辛), 장(張), 도(陶) 등 모든 사로 하여금 

뇌부의 신장들을 이끌게 하여, 대성인을 따라 하계에 법을 전하게 하

였다’고 한 대목 때문이라 추측된다. “문예소설의 영향으로 민중들은 

‘뇌성보화천존’을 더욱 널리 숭배하게 되었다.”34)라는 분석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준다. 

Ⅲ. 보화천존상제의 신격

1. 보화천존상제와 보화천존 비교

대순진리회와 도교의 ‘보화천존상제’와 ‘보화천존’ 비교 연구는 박마

리아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는데 ｢대순진리회와 도교의 신앙체계에 관

한 비교｣(2011)란 논문이다. 박마리아는 여기에서 ‘대순진리회의 보화

천존상제와 중국의 보화천존은 다른 신이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35) 

또한 박마리아는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와 도

교 중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관한 비교｣(2012)란 논문을 통하여 

‘보화천존’의 신격적 의미 또한 도교와 관련된 각 도파의 경전이나 관

련 기록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일관성을 찾기 어려우

며36)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중국에서 지고신의 신격을 가진 바가 

없고 정치적 변천사와 그 운명을 함께 했기에 대순진리회의 보화천존

상제와 현저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37)

34) 리웬구어, 앞의 글, p.55.

35) 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 24 (2011), p.141, “중국에서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
존의 신격은 일괄적이지 않으며 그와 동시에 인격신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으므로 대
순진리회의 신관과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36) 박마리아,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와 도교 중의 구천응원뇌성보
화천존에 관한 비교｣, 동아시아 신종교의 흥기와 전파 그리고 현대사회 (대만: 전경
번체본 출간기념 학술행사 발표집, 2012), p.129.

37) 같은 글,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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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리아는 중국 도교에서 ‘보화천존’의 지고신적 신격을 문헌적 기

록에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순진리회의 보화천존상제와 중국

의 보화천존은 별개의 다른 신이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교학적 차

원에서 본다면 결국 박마리아의 주장은 이름의 차용을 의미하기에 ‘도

교의 여러 최고신이 있음에도 대순진리회는 왜 최고신이 아닌 구천응

원뇌성보화천존이란 신명을 차용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낳게 한다. 더 

나아가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변용으로 보아야 하는 교리적 문제도 

발생하는데 대순진리회의 ‘보화천존상제’와 중국의 ‘보화천존’이 관련

성에 있음을 암시하는 도전 박우당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38)

차선근(2013)은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서설(Ⅰ) -최고신에 대한 

표현들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에서 박마리아가 간과한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하였다. 그는 “구천상제께서는 하느님, 최고신, 궁극적 실재, 

초월적 절대자이신 분으로 이해된다.”39)고 서술하고, 구천응원뇌성보

화천존강성상제 외에도 구천대원조화주신, 구천상세군, 무극신, 태극

지천존, 태일, 옥청진왕, 삼청진왕, 천주, 개벽장, 해원신 등 최고신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대순진리회의 전통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40) 

차선근이 최고신으로 규정한 11개의 용어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

을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여러 표현 중에서 도교의 문헌으로는 최고

신으로 명확히 단정할 수가 없는 명칭이 있기 때문이다. 즉 ‘옥청진왕’

은 중국 도교문헌에서 최고신으로 주로 묘사되지 않고, ‘구천대원조화

주신’과 ‘보화천존’을 동일한 신에 대한 이칭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옥청진왕’을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에 대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

38) 1989. 4. 12 우당 훈시, 훈시, 대순종교문화연구소(내부자료), 2011, “상제님께서는 
기유년(己酉年) 6월 24일에 화천하셨다. 6수(數)는 6ㆍ6해서 36으로, 36은 360을 뜻
하고 360은 도(道)를 말한다. 360에는 24절후가 들어있으니 그러므로 24일에 화천하
신 것이다. 이는 옥추보경에도 있다.”

39)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Ⅰ) -최고신에 대한 표현들과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1 (2013) p.100.

40) 같은 글,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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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전경 교운 2장의 구령삼정주에 

‘吾奉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玉淸眞王 律令’이라 하였으니, 대순진리회 

맥락에서는 보화천존상제=보화천존=옥청진왕으로 추론가능하고, 따라

서 대순진리회 세계관에서 옥청진왕은 최고신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하지만 도교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교학 전개를 위해 도교의 

교학 또한 일정 부분 수용한다는 전제조건과 구천대원조화주신=보화

천존상제≠보화천존=옥청진왕의 가설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지

적하는 것이다.

“오방주 말미에서…태일성철(太一聖哲)과 삼청진왕은 도교적 지평에서 

조망할 수 있는 대순진리회 최고신의 또 다른 표현들이다”41)라는 차선근

의 주장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즉 오방주

를 봉송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태일과 삼청이 최고신의 위격을 가

질 수도 있고 가질 수가 없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이 주문을 봉송하는 

자가 도인들이라면 ‘태일’42)은 도주 조정산도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고

대 ‘태일’의 개념이 ‘지고(至高)하다’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가 한당

(漢唐)으로 내려오면서 ‘황노군(黃老君)’으로 받들어 졌다는 점43)에서 볼 

때 태일이 인격을 지녔던 존재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한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차선근은 구천대원조화주신, 보화천존상제, 보화

41) 같은 글, p.118.

42) 钟肇鹏 主编, 앞의 책, p.185, “①道教神名. ②儒教信奉的天神. …汉武帝…王莽改订上帝称号，称至上神为皇天上帝太一. …汉儒一般认为太一神就是至上神，与皇天上
帝、昊天上帝异名同实. 有人认为太一和黄帝一样，是成仙上天的人. 有的儒者则认为太
一就是北极星.(①도교 신의 명칭 ②유교에서 신봉하는 천신, 한무제가…태일을 가
장 존귀한 천신으로 삼고, …왕망이 상제의 칭호를 개정하여 가장 높은 신을 황천상
제태일이라고 칭하였다. …한 대 유자들은 일반적으로 태일신을 바로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황천상제ㆍ호천상제는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 같은 것으로 여겼다. 태일과 
황제는 같은 인물로서 신선을 이룬 상천의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어떤 유자는 
태일은 바로 북극성이라고도 했다.)”

43) 潘崇賢 主編, 道敎與星斗信仰(下) (濟南: 齊魯書社, 2014), p.626, “先從｢太一｣說
起. ｢太一｣或作｢大一｣、｢泰一｣、｢泰乙｣, 有混然一體, 原始而 至高無上之意. 漢初的淮
南子 詮言開鬥 寫道:洞同天地, 渾沌為朴, 未造而成物 謂之太一.”; p.628, “道教繼承
古代神祇信仰祭祀的傳統, 也確立了自己的尊神, 早期黃老道尊崇的主神就是｢中黃太一｣, 
又稱｢黃老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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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존을 동일한 신의 다른 표현으로 보고 보화천존의 최고신 변증을 도교

교학의 대순진리적 해석을 통해 시도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보화천존과의 비교를 통한 보화천존상제 신격 연구를 위해서는 중국

인 학자 두 명의 선행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웬구어(李遠國)은 

중국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대한 권위자로 보화천존신앙과 

대순진리회의 보화천존상제 신앙을 비교 연구했는데 그는 이 두 신격

을 동일하게 보았다. 즉 ‘뇌법은 극비 공결(功訣)로서 교외(敎外)의 사

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변신(變神)’44)이라 설명하면서 보화천존이 최

고신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존귀한 위상을 지녔으며 강증산은 ‘구

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 인간으로 화신한 것일 수 있음을 주장했다.45)

위꿔칭(于国庆)은 대순진리회요람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

보경집주를 중심으로 ‘보화천존’과 ‘보화천존상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비교했는데46) 주목할 만한 것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집

주의 주에 나타난 방법을 이용하여 그 칭호의 문자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비교 연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을 종합 정리하면 첫째 도

교에서는 ‘보화천존’을 최고신으로 모시지 않지만 대순진리회에서는 

‘보화천존상제’가 신계에서 최고의 신명이며 둘째 ‘보화천존’ 신앙은 

도교의 최고신인 ‘원시천존’의 아들이라는 각도에서도 보화천존이 지

극히 존귀하다고 설명하지만 ‘보화천존상제’신앙에서는 이런 점이 발

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47) 결과적으로 위꿔칭도 도교의 ‘보화천존’은 

최고신의 신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극히 존귀하기에 보화천존상

제와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44) 리웬구어, 앞의 글, p.69.

45) 같은 글, p.68, “이것은 증산성사가 천존상제의 화신(化身)으로 믿어질 수 있는 중
요한 근거이다.”

46) 위꿔칭, ｢대순진리회 구천상제 신앙과 도교 보화천존 신앙 비교｣, 대순사상논총
21 (2013), pp.165-168.

47) 같은 글,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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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화천존상제의 신격

앞서 ‘보화천존’을 최고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도교 신앙체계적 근

거나 해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구중회

는 조선의 옥추경 보현사본(1733) 소황의 글을 통하여 ‘보화천존은 

원시천존의 화신(化神)이라는 말이 된다. 원시천존은 옥황 또는 옥황

상제라고도 한다.’48)고 해석하면서 한국 민간에서의 보화천존의 최고

신으로의 위상 승격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보화천존상제의 

최고신 변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교학적 기반은 매우 허술할 수밖

에 없다. 민간 신앙의 최고신은 계속 변동하며 교학적 논리가 매우 약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순진리회의 보화천존상제의 최고신 변증을 위한 교학 이

론 기초를 위해 다음의 가설을 제시해 본다. ‘도교의 보화천존과 대순

진리회의 보화천존상제는 권능적인 동일성을 지니지만 다른 신이다’라

는 것이다. 즉 보화천존은 일종의 직위이며 교체 가능한 신위라는 가

설이다. 다시 말해 도교 신앙 일부에서 옥황상제가 지속적으로 교체되

어왔다는 주장처럼 보화천존도 교체 가능한 신위로 보자는 것이다. 이

에 대한 근거는 도주 조정산은 1925년 강증산의 화천 후 신격을 표

명하며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라 표명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잘 알

려진 명칭 ‘보화천존’에 ‘상제’라는 신격을 더 붙였다는 것이다. 즉 기

존의 신과 다른 신이 그 자리에 왔기에 명칭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1956년 태극도통감의 ‘해탈초신(解脫超身)으로 왕왕상계(往往上界)

하사 어보화천존제위(御普化天尊帝位)하서서’와 1969년 대순진리회

요람의 ‘해탈초신으로 상계의 보화천존 제위에 임어하셔서’라는 교리

서의 내용에서 ‘보화천존’의 제위를 직위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 근거

는 더욱 확고해 진다.

48) 구중회, 옥추보경연구 (서울: 동문선, 2006), pp.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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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설은 보화천존상제가 최고신이라는 변증을 쉽게 해 주지만 다

음과 같은 또 다른 교학적 설명을 요구한다. 즉 “왜 구천대원조화주신

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직위에 임어하여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교학적 설명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과 ‘구천대원조화주신’의 칭호 자구(字句)를 비교 해석하여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방법도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의 자구적 의미를 도

교 교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①‘九天’은 천존이 거주하는 주

된 장소로 이해되며, ②‘應元’은 ‘원’과 ‘천존’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

으로 이해되며, ③‘雷聲’은 천지만물을 주재하고 자양하는 힘의 원천으

로 이해되며, ④‘普化’는 ‘天尊’의 덕화가 미치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

로 이해되며, ⑤‘天尊’은 신격적 위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구천(九天)’의 의미를 요람은 우주를 총할하시는 가장 높은 위49)

로 설명하고, 옥추보경은 ‘구천이란 삼십육천을 총괄함을 말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구천’이란 용어가 가지는 의미는 하늘을 종적 9단

계로 분류할 때,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50) 여기서 가리키는 하늘이 최고로 높다고 하여 이곳에 

한 분만 계신 것으로 여길 수는 없다.51) 즉 최고신인 한 분만 계신 

49) 대순진리회요람, p.6.

50) 张梦逍 编著, 图解道教, p.190, “天界是神仙的主要居所，根据中国传统和佛教观
点，道教先后产生了九天说、三十二天说和三十六天说观点、后来三十六天为通用说法. 
天界通常被设想为神仙活动的主要空间，中国传统中居于主流的天界观念是有九层，道教吸收这些观点，认为“九天”分别是①郁单无量天、②上上禅善无量寿天、③梵监须延
天、④寂然兜术天、⑤波罗尼密不骄乐天、⑥洞元化应声天、⑦灵化梵辅天、⑧高虚清
明天、⑨无想无结无爱天.(천계는 신선이 주로 거처하는 곳이다. 중국전통과 불교에 
근거하여 도교는 잇달아 구천설, 삼십이천설, 삼십육천설을 만들었다. 나중에 삼십
육천설이 통용되었다. 천계는 일반적으로 신선이 활동하는 주된 공간으로 여겨져 왔
다. 중국전통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천계에 대한 관점은 천계는 9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교는 이를 흡수하여 구천을 다음과 같이 9단계의 하늘로 되어 있
다고 여긴다.)”

51) 전경, 행록 2장 2절, “어느 날 일부가 꿈을 꾸었다.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
와서 일부에게 강 사옥과 함께 옥경에 올라가니라 천존의 명하심을 전달하는도다. 
그는 사자를 따라 사옥과 함께 옥경에 올라가니라. 사자는 높이 솟은 주루 금궐 요
운전에 그들을 안내하고 천존을 배알하게 하는다. 천존이 상제께 광구천하의 뜻을 
상찬하고 극진히 우대하는도다. 일부는 이 꿈을 꾸고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돌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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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지고한 위치를 설명하는 것은 분명하다.

‘응원(應元)’이 바로 보화천존의 최고신 변증에 문제가 되는 용어이

다. 여기서 ‘응(應)’이란 글자는 반드시 양자를 전제하고 있으며, 또한 

관계성까지 함의하는 글자이다. 즉 천존과 상대되는 ‘그 무엇’ 즉 ‘무

인격 존재이든 인격 존재이든’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다. 

‘응원’을 요람은 ‘삼라만상이 다 천명에 응하지 않고 생성됨이 없음

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옥추보경에서도 ‘응이라 함은 천명을 

받지 않고 생성된 사물이 없음을 말한다.’고 하여 요람과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요람에는 없는 해석이 있는 것이다. 즉, ‘응원이란 

원시 하나의 기가 나누어져 만들어진 참을 우러러 보는 것으로, 옥청

진왕이 원에 응한 체이다’는 것과 ‘일찍이 대라천에 계시는 원시천존 

앞에서 청정심으로 넓고 큰 원을 세웠다’52)는 부분으로 본다면 ‘응원’

으로 인해 ‘보화천존’은 원과 원시천존을 초월하는 신격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뇌성(雷聲)’을 요람은 ‘천기와 지기를 승강케 하고 만물의 생성⋅
변화 및 지배ㆍ자양하는 음양이기의 결합체’로 설명하고 있고, 옥추

보경도 요람과 같은 맥락의 해석을 하고 있다.53) 즉 만물에 적용

되는 조화의 수단이 바로 뇌와 성이라는 것이다.

‘보화(普化)’를 요람은 ‘우주의 만유가 유형무형으로 화성됨이 천

존의 덕화다’라고 하여 곧 천존의 덕화가 미치는 영역이 무한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옥추보경도 표현의 형태만 다르지 

요람의 설명과 유사하다.54) 

‘천존(天尊)’을 요람은 ‘지대지성한 삼계의 지존’으로 설명하고, 옥
추보경은 ‘천존이라 함은 지극히 크고 존귀한 칭호’로 설명한다.

상제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부는 상제께 요운이란 호를 드리고 공경하였다.”

52) 정통도장, 동진부 본문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 “天尊言…嘗於大羅 
元始天尊前 以淸淨心 發廣大願…”

53) 위꿔칭, 앞의 글, p.168.

54)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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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의 자구는 ①구천(九天), ②대원

(大元), ③조화(造化), ④주신(主神)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천(九天)’

은 ‘보화천존’에서의 ‘구천’과 같은 의미이고, ‘대원(大元)’은 중요한 핵

심이 되는 의미를 지닌다. 즉 ‘보화천존’에서 ‘응원(應元)’은 양자 간의 

구도로써 설명되는 용어로써 그 함의된 의미는 갑을 관계의 의미를 띠

게 되지만, ‘大元’은 독자적인 구도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도교에서 가장 존귀한 뜻을 가진 용어

가 바로 ‘元’이기 때문이다. 이 ‘元’을 신격화시키면 ‘부려원시천존’도 되

고, 삼청 중 최고신인 ‘옥청원시천존’도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元’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신격의 위상을 최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게다가 ‘大’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元’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합성어인 것이다. 그래서 구천대

원조화주신’은 ‘大元’이란 자구적 의미만으로도 ‘최고신’이 되는 것이다. 

‘조화(造化)’는 ‘보화천존’의 ‘뇌성보화’에서 ‘화(化)’와 의미가 통하는 용

어이다. ‘보화천존’에서는 조화의 수단이 ‘뇌성’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구천대원조화주신’의 조화에는 수단에 대한 표현이 없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조화가 수단에 있어 제한이 없음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다. ‘주신(主神)’이란 용어는 ‘보화천존’의 ‘천존’과 비교할 때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신분이 높은 존재는 많을 수 있지만 주인은 

한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구천에 ‘천존’은 여러 명일 수 있지만 ‘주신’은 

한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천대원조화주신’의 칭호에서 ‘대원’과 ‘주

신’에 함의되어 있는 것은 지고한 신들 중에서도 오직 최고 존재 하나

만을 가리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천대

원조화주신’이라는 신격을 통해 ‘우주의 최고신이 증산으로 강세하였다’

는 대순진리회의 고유한 신앙 체계가 표명되어 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교 교학적 자구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화천존은 최고신

이 되기 어렵고 구천대원조화주신은 최고신이 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그렇기에 보화천존은 직위로, 구천대원조화주신은 최고신의 고유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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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는 가설은 좀 더 근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본

론으로 돌아가서 ‘구천대원조화주신은 최고신인데 왜 화천 후 그 신격

을 그대로 가지지 아니하고 최고신으로는 보기 어려운 지고신격의 구

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제위에 임어하였는가?’의 답을 논해 본다면 필

자는 증산의 천지공사가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증산의 천지

공사는 천지공사로 신봉어인(神封於人)의 인존시대(人尊時代)를 여는 

것인데 이는 ‘신이 인간에 봉해져 인간이 신의 조화 권능을 행사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조화 권능의 핵심이 바로 뇌성의 

한 형태인 전기의 용사라는 가설이다. 도주 조정산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55) 즉 전기를 담당하는 뇌부(雷府)가 천지공사를 

통해 전면에 배치되며 최고의 신계로 역할하면서 보화천존의 위는 최

고의 직위로 격상되었고 ‘구천대원조화주신’이 ‘보화천존’의 제위에 임

어하시게 되어, 기존의 ‘보화천존’은 ‘보화천존상제’가 되었다는 가설

이 가능한 것이다.

Ⅳ. 결론

대순진리회가 도교 문화권의 외부인에게 그 신앙 대상인 강증산의 

신격과 관련된 보화천존의 신격을 어떻게 표명할 것인지,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강세 전 신격과 화천 후 신격의 변화를 교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가설적 수준에서 논해보는 것이 이 논문의 주

제다. 필자가 제시한 가설을 포함하여 이 담론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55) 전경, 교운 2장 55절,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위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해도 진인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전기이니라. 물은 흘
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생
장하느니라. 하늘은 삼신 육천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 보화 천존 상제이시니라. 천상의 정기가 바닷물에 있
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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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는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대

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는 칭호가 같은 부분이 있지만 

서로 관계가 전혀 없는 별도의 신격이다.’라는 논지이다. 둘째는 ‘도교

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 

두 신격은 같은 신격이다.’라는 논지이다. 셋째는 ‘도교의 구천응원뇌

성보화천존과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화천존은 직위이며 구천대원조화주신인 증

산이 화천 후 뇌부(雷府), 즉 그 직위에 임어하여 ‘구천응원뇌성보화천

존’과 상제인 ‘구천대원조화주신’이 결합된 새로운 신격인 구천응원뇌

성보화천존상제가 되었다’는 논지이다.

첫 번째 관점으로 교학을 전개할 경우 대순진리회의 중요 신앙체계

의 성립이 피상적 혼합주의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신격 

차용에 대한 교학적 설명이 반드시 전개되어야 한다. 두 번째 관점에서 

교학을 전개할 경우 만약 도교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이라면 도교 신앙

체계와 모순됨을 최대한 피하면서 교학을 전개할 수 있는 이론적 치밀

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대순교학에 있어 도교적 관점의 도입이 비

판 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관점에서 교학을 전개할 경우 

최고신 변증과 신격 변화에 대한 설명이 수월한 점이 있지만 그 논거가 

아직 논리적으로 많이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논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마지막으로 ‘왜 ｢구천응원뇌성보화천

존｣의 신격이 ｢천지공사｣에서 최고로 승격되고 전면에 배치되어야 할 

신격위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대순

진리회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옥황상제’는 중국 도교에서도 등

장하는 중요한 신격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위하여 중국의 도

교 학자 리웬구어(李遠國)의 논문을56) 참고하면 ‘옥황상제’는 영보동화

56) 리웬구어, 앞의 글, pp.30-31, “양송(兩宋) 시기 중국 사회는 특히 뇌법이 성행하
던 시기로서, …이러한 신령들은 여전히 삼청성조(三清聖祖)의 통치하에 있는 것으
로 간주되었다. 삼청성조(三清聖祖) 즉 원시천존(元始天尊), 영보천존(靈寶天尊) 그리고 
도덕천존(道德天尊)을 받드는 가운데, 영보동화파(靈寶東華派)에서는 사어(四禦)를, 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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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에서57) 내세우는 신격이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신소파에서 내

세우는 신격으로 북송(960~1127)에서 남송(1127~1279)으로 바뀌는 

중국 사회의 극심한 혼란기에 백옥섬(白玉蟾:1194~?)에 의해 등장한 

신격이다.58) 신소파는 원래 장도릉이 개창한 오두미도-천사도-정일교

의 한 지류이다. 본래 천사도는 혈통으로 종맥이 전해지기 때문에59) 

천사도의 제자 중에 뛰어난 인물이 나오면 독립하여 중국 사회에서 큰 

도파를 형성하는데 그 중 하나가 신소파이다.60)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영보파와 신소파가 둘 다 원시천존에 연원을 두면서 그 아래의 신계 

조직은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영보파는 원시천존을 

받들고 그 아래에 사어가 존재하고, 그 사어 중에서도 ‘옥황상제’가 전 

파에서는 구신천존(九宸天尊)을 내세웠다. …구신천존 중에는 신소옥청진왕(霄玉清真
王)의 위치가 가장 높다. 도경에 의하면 옥청진왕은 원시천존의 동생이다.” 

57) 张梦逍 编著, 图解道教, p.72, “灵宝派与上清派同时兴起，在江南有一定的影响，它
确立了“三清”体系，创新了道教的科仪斋醮.(영보파와 상청파는 동시에 흥기하여, 강남
에서 일정한 영향력이 있었다. “삼청”체계를 확립하였고, 도교의 과의제초를 새롭게 
만들었다.)”

   李绿野 編著，앞의 책, p.96, “东华派由灵宝派衍化而来, 两宋时, 由宁全真所倡导而创
立，宁全真曾从田思真和仙人任子光受教，得东华、灵宝二派法箓之传，遂将二系教法合
而为一.(동화파는 영보파로부터 유래하여 발전하여 왔고, 송나라 시대에 영전진이 창
도하여 창립하였다. 영정진은 일찍이 전사진과 선인 임자광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동화와 영보 2파의 법록의 전함을 얻어서 두 교파의 교법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
다.)”

58) 리웬구어, 앞의 글, p.36, “전해오는 고상신소옥청진왕자서대법(高上神霄玉清真王紫書大法) 12권은 저자가 미상이다. 내용과 문자로 볼 때, 송나라 때의 신
소파 도사가 쓴 것으로 보인다. 전서(全書)의 머리에 고상신소자서대법서(高
上神霄紫書大法序)가 있는데, 글의 내용에서 고상신소옥청왕(高上神霄玉清王)
이 금궐(金闕)에 응신하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신소
파 도사가 금궐(金闕)에서 원시상제(元始上帝)를 배알하여 세 권의 신소진왕비법(神
霄真王秘法)을 받았다고 한다. 이로 볼 때, 본서는 원래 세 권이었으며, 현재 도장에 
수록된 세 권은 대략 북송(北宋) 말의 것으로 짐작되며, 나머지 아홉 권은 남송(南宋) 
때 증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렇듯 중요성이 부각된 
신소경전(神霄經典)의 내용에 보화천존(普化天尊)의 성위(聖位)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보화천존의 신앙이 당시 아직 발현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후 남송 
시기 백옥섬(白玉蟾)으로 인해 보화천존에 대한 신앙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59) 張夢逍 編著, 圖解道敎 (新北: 華威國際事業有限公司, 2014), pp.294-295, 附錄
一, 道敎張天師世系表.

60) 李绿野 編著, 앞의 책, p.95, “神霄派以传神霄雷法而得名, 是从天师道演化而来的, 与上清派的关系也很深. 神霄派的创始人是北宋时的王文卿.(신소파는 신소뇌법을 전함으로써 
이름을 얻었고, 천사도로부터 발전하여 온 것이다. 상청파와의 관계 또한 깊다. 신소파
의 창시자는 북송시대의 왕문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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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를 실재적으로 관장하는 신계행정조직의 최고신으로 묘사되고 있

다는 것이다.61) 마찬가지로 신소파도 원시천존을 연원으로 두면서 그 

아래로 구신이 존재하는데 그 구신 중에서 옥청진왕이 제일 높으며, 

옥청진왕이 보화천존으로 화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신 중

에서 우주를 주관하는 실제적인 신계행정조직 중 구체적으로 가장 크

게 기술되고 있는 신은 ‘보화천존’만이 유일하다는 것이다.62) 이점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신격이 천지공사에 연관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보화천존’과 ‘옥황상제’는 중국 도교 교리에서 보아도 우주 전체를 

관장하고 용사하는 신계행정조직의 최고신으로 묘사된다. 도교에서 우

주를 실재적으로 관장하는 양쪽의 신계행정조직에서 최고신으로 묘사

되는 두 신격이 대순진리회의 최고신격인 양위상제님과 관련되어 있다

는 점은 도주 조정산의 도교적 공부 및 수행과63) 더불어 도교적 관점

의 교학연구가 대순사상연구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구

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에 대한 도교적 관점의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61) 张梦逍 编著, 图解道教, p.128, “四御是道教仅次于“三清”的四位天帝，他们是天地
的统治者，其中的玉皇大帝地天上的最高神，其他三位辅佐它执掌天帝. (사어는 단지 “삼
청”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네 분의 천제이다. 그들은 천지의 통치자이고, 그 중에
서 옥황대제는 천상의 최고신이다. 나머지 세 분은 그들 보좌해서 천지를 다스린다.)”

62) 리웬구어, 앞의 글, pp.40-55.

63) 전경, 교운 2장 55절, “도주께서 ｢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
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해도 진인(海島眞人)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전기이니라. 물은 흘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 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생장하느니라. 하늘은 삼십 육천(三十六天)이 있어 상제께
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 보화 천존 상제
(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니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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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친자종도의 종단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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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친자종도의 종단창립과 강증산의 신격위에 대한 조사표

친자
종도

일생
종도가 
된 연도

창설종단명
(창설년도)

공부년수
(강증산 
화천부터 
종도의 

사망까지)

강증산
신격위 호칭

1 김형렬 1862~1932 1902년
미륵불교
(1915)

불교진흥회
(1921)

24년
(1909~1932)

옥황상제
→ 미륵존불

2 문공신 1879~1954 1904년
문영상교단

(1938)
46년

(1909~1954)
증산대성

3 김광찬 1869~1917 1905년 도리원파
9년

(1909~1917)
옥황상제

4 차경석 1880~1936 1907년
보화교
(1921)

보천교
(1922)

28년
(1909~1936)

옥황상제

5 박공우 1876~1940 1907년
박인암교단

(1914)
32년

(1909~1940)
옥황상제

6 김경학 1860~1947 1907년
김경학교단

(1910)
39년

(1909~1947)
옥황상제

7 안내성 1867~1949 1907년
선도

(1913)
증산대도교

(1930)
41년

(1909~1949)
옥황상제

8 고수부 1880~1935 1907년
태을교
(1911)

선도교
(1918)

27년
(1909~1935)

옥황상제

9 이치화 1860~1938? 1909년
제화교
(1916)

37년 이하
(1909~1938?)

옥황상제

※ <부록 1>, <부록 2>의 근거문헌: 증산교사, 범증산교사, 조선의 유사종교, 한
국신흥 및 유사종교 실태조사보고서(1969-1970), 한국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1985), 
한국 신종교 조사연구 보고서(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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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 신격 연구

국문초록                                                       박용철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인 강증산의 신격명으로 언급되는 것이 두 

가지이다. 증산의 강세 전 신격은 ‘구천대원조화주신’이고, 그의 화천 

후 신격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이다. 중국 도교에서 최고신으로 

변증되지 않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격이 강증산의 화천 후 신격

에 동일한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대순진리회 신앙체계에서 매우 중

요한 문제인 것이다. 즉 대순진리회만의 신앙체계에서 중국 도교와는 

다른 위치에 있는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의 최고신 

위치에 대한 변증문제와 구천대원조화주신으로부터 변화한 신격에 대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설명이 대순사상연구를 통해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중국 도교와 대순진리회에서 ‘상

제’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두 신격 간에 대한 교학

적 논쟁이 혼란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대순사상 내에서 이와 관련한 교리적 설명이나 담론이 거의 

없으므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연구의 기초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가 도교 문화권 사람에게 ‘구천응원뇌

성보화천존’이라는 명칭의 신격을 어떻게 표명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이와 연관되어 증산의 강세 전 신격인 ‘구천대원조화주신’에서 또 다

른 명칭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라는 화천 후의 신격변화를 교

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가설적 수준까지 논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이 이 문제의식에 대한 초석연구로써 그 기반이 되게 하

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의 범위가 담론적 가설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

유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타당한 학문적 근거를 찾으려면 논문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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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심도 있는 수많은 비교연구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논자

는 이 주제에 대한 담론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보았는데, 

첫째는 중국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대순진리회의 ‘구천응

원뇌성보화천존상제’는 칭호가 같은 부분이 있으나 서로 관계가 전혀 

없는 별도의 신격이다.’라는 가설이다. 둘째는 중국 도교의 ‘구천응원

뇌성보화천존’과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의 두 신격

은 같은 신격이다.’라는 가설이다. 셋째는 중국 도교의 ‘구천응원뇌성

보화천존’과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겠으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어떠한 일을 하

기 위한 직위로써 ‘구천대원조화주신’인 증산이 화천 후 뇌부(雷府), 

즉 그 특정직위에 임어하여 새로운 신격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

라는 또 하나의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는 가설이다.

첫 번째 관점으로 교학을 전개할 경우 대순진리회의 중요 신앙체계

의 성립이 피상적 혼합주의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신

격 차용에 대한 교학적 설명이 반드시 전개되어야 한다. 두 번째 관점

으로 교학을 전개할 경우 중국 도교 신앙체계와 모순됨이 없이 교학

을 전개할 수 있는 이론적 치밀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순

교학에 있어서 도교적 관점의 도입이 비판 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관점으로 교학을 전개할 경우 최고신 변증과 신격 변

화에 대한 설명이 수월한 점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논거가 아직 많

이 부족하다. 지금은 시론에 불과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의문점

으로부터 향후 수많은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 구천대원조화주신, 

응원, 대원, 최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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